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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한미군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:

11월의 주요활동
군사위원회회의 (MCM) 및 안보협의회의 
(SCM) (11월 1-2일)
대한민국 (한국) 합동참모본부 의장 (합참
의장) 이순진 대장과 미합중국 합동참모
본부 의장 조셉 F. 던포드 주니어 (Joseph 
F. Dunford, Jr.) 대장은 11월 1일 제40차 
한미 군사위원회회의(MCM)를 주재하였
습니다.  이 행사에 이어11월 2일 서울에
서는 제4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(SCM)가 
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
(Ashton Carter) 미국 국방부 장관 간에 개
최되었습니다.

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'조건에 기초
한 전시작전통제권 (OPCON) 전환계획 
(COT-P)'에 승인 및 서명하였습니다.  

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유엔에 의해 금
지된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
확산 활동을 포함하는 정책과 행동이 지역 
안정 및 범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
는 것을 재강조 하였습니다.  한미 양국 국
방장관은 양국 군이 한미동맹의 효과적 대
응을 보장하기 위해 한반도에서의 다양한 
위기 상황과 관련된 군사계획을 지속적으
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.

고위 관리들은 또한 일본과의 실질적인 
3자국방협력의 증진이 필요함을 재확인하
였습니다.

유엔사령부 대사 원탁회의 (11월 5일)
11월 5일 유엔사령부 (유엔사) 사령관 커티
스 M. 스카파로티 (Curtis M. Scaparrotti) 
대장은 한국 전쟁기념관의 유엔참전실에
서 유엔사 대사 특별 원탁회의를 주최하였
습니다.  이 행사에는17개 유엔사 파견국 
및 2개 중립국 감시위원단의 대사 및 대사
관 대표들이 참석하였으며, 한국 국내 및 
주변의 전략적 환경, 유엔사 파견국들의 한
반도 안정을 위한 지속적 기여와 대한민국

의 방위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.
유엔사령부는 시사문제에 대해 논의하

기 위하여 유엔사 파견국 대사 원탁회의를 
정기적으로 개최합니다.  이번 특별 회기
를 위하여 사령부는 방문객들에게 한반도
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적 책임의 중요
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역사적 의의를 지닌 
한국 전쟁기념관의 유엔참전실을 선택하
였습니다. 

주한미군 주임원사 차기 합동참모본부 
주임원사(SEAC)로 임명
존 W. 트록셀 (John W. Troxell) 주임원사
가 차기 합참주임원사(SEAC)로 선임되었
습니다.  그는 합참의장 및 국방부 장관의 
자문으로서 통합 및 연합 총동원 전력화, 
활용, 군사력의 건재, 그리고 사병 병력 개
발 등과 관련한 모든 사안에 관여하게 될 
것입니다.

트록셀 주임원사는 파나마에서의 정
당한 명분 작전 (Operation Just Cause), 
사막의 방패/폭풍 작전 (Operation 
Desert Shield/Storm), 이라크 자유 작전 

(Operation Iraqi Freedom), 아프가니스
탄에서의 항구적 자유 작전 (Operation 
Enduring Freedom) 등 다섯 차례의 참전
을 포함, 육군에서 30년 이상 복무하였습
니다.

11월의 주요 방문객
사령부, 우리의 사명, 우리 부대원들에 대
하여 알리고 견해를 교환하는 자리에 귀빈
들을 모실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.  아
래는 11월의 고위급 방문객입니다:
 · 애슈턴 카터 (Ashton Carter), 국방부 

장관
 · 조셉 던포드 (Joseph Dunford) 대장, 

합동참모본부 의장
 · 마이클 로저스 (Michael Rogers) 해

군대장, 
 · 국가안보국 국장
 · 대니얼 앨린 (Daniel Allyn) 대장, 육군

참모차장
 · 해리 해리스 (Harry Harris) 해군대장, 
 · 태평양사령부 사령관
 · 로렌스 니콜슨 (Lawrence Nicholson) 

중장, 제3해병원정군 사령관
 · 에드워드 카든 (Edward Cardon) 중

장, 사이버사령부 사령관
 · 사이먼 안코나 (Simon Ancona) 영국 

왕립해군 소장, 방위교전담당 국방참
모 부차장보 

 · 마이크 켈리 (Mike Kelly) 하원의원, 
공화당 – 펜실베니아 주

 · 해리 할록(Harry Hallock) 미 육군 조
달 부차관보

근무 밖의 한국
한미친선회(KAFA)는 11월 23일 추
수감사절 및 연말 파티를 열었습니
다. 이 행사는 KAFA가 우수한 장병 
300명에게 그들의 모범적인 근무를 
치하하여 상을 수여하는 연례행사
였습니다.  KAFA는 주한미군 장병
들을 위한 행사를 진행하여 한미동
맹을 증진하기 위해 1975년에 설립
된 단체입니다.

다음 달 소식 
다음 달은 휴가 기간이자 연말입니
다.  지난 해를 돌아보고 사랑하는 
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중요한 시간
이 될 것입니다.  

“한국에서의 파견근무는 제가  준

비태세의 어려운 도전들에 대해 

전략적이고 작전적인 차원에서 

심사숙고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

주었습니다. 저는 한미동맹으로

부터 많은 것을 배웠으며, 다음 임

무에서 이 교훈들을 적용할 계획

입니다.”
~ 존 W. 트록셀 (John W. Troxell) 주임원사

한국 주재 장병들과 함께 있는 
트록셀 (Troxell) 주임원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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